
[보도자료] “지역사회 안전 함께 지켜요” 쿠팡풀필먼트서비스, 대
구 산불진화대원에 구호물품 기부
2025. 9. 24.

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23일 대구광역시 산림재난대응센터에서 산불 대응 관계자 및 재난안전기동대 대원들
과 함께 ‘산불 대비 구호물품 기부’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

-CFS, 가을철 산불대비�대구광역시 산림재난대응센터에 생수와 방진마스크 선제적 지원
-CFS 임직원들 산불방지대책본부로 물품 운송 “산불진화대원의 안전이 곧 지역사회의 안전”

2025. 09. 24. 서울 – 쿠팡풀필먼트서비스(CFS)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지역사회 안전에 힘을 보탰다.

CFS는 지난 23일 대구광역시 산불진화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생수 7,800개와 방진마스크 800개를 선제적으로 지원했다고 24일
밝혔다. 지역의 산불진화대원들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진화로 산림 보호는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
을 하고 있다.

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(왼쪽)와 박희준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이 ‘산불 대비 구호물품 기부’ 기념촬영
을 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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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나눔은 기후 위기 속 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CFS의 사회공헌활동 ‘와우 더 포레스트’의 일환으로, 산불 예방 및 진화활동에 힘
쓰는 산불진화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.

이날 활동에는 정종철 CFS 대표이사를 비롯해 쿠팡 대구센터 임직원 20여 명이 함께했다. CFS 임직원들은 해당 물품을 직접 대
구 지역 주요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옮겨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하는데 손을 보탰다.

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산불 대비 구호물품을 나르고 있다
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“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선제적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”이라
며 “대구시는 앞으로도 민간기업, 시민과 손잡고 시민 주도의 산불예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”고 전했다.

정종철 CFS 대표이사는 “산불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지역사회를 지키는 숨은 영웅들이 바로 산불진화대원들”이라며 “이번 지
원이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CFS는 지난해 5월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산림보존을 위한 ‘와우 더 포레스트’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. 지난 4월에는
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 1번지 일대에 낙엽송 3천 그루를 심었고, 7월에는 한국폴리텍대 인턴 학생들과 함께 국립대전숲
체원에서 정원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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